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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for mothers with 

school-age childre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found that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could be divided into 

parenting comperence, self-system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In addition, the scale comprised three factors consisting 

of 43.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behavior event interview(BEI), focus group interview(FGI), and three times Delphi 

investigation. The scale for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sisted of a total of 129 items, which included three different 

dimensions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and four factors were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following a survey of 362 

mothers. The factors were labeled as "ability of developmental positive parenting,"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making social contributions," "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bility of self-growth and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showed an appropriate 

level of construct validity, reliability of the scales, distribution of item response, and item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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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근대적

인 산업국가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

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머니의 높은 경제참여율과 

관련하여 과거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와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의 역할로 양분되었던 전통적 혼인은 점차 직

업과 양육에서 부부의 동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평등한 혼인

으로 변화되었다(Peake & Harris, 2002). 그러나 이러한 사

회 분위기 속에서도 자녀 양육역할에서 차지하는 어머니의 

비중은 여전히 높아(Schwalb, Nakawaza, Yamamoto, & 

Hyun, 2004)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인 경우 자녀 양육과 가

사로 남성보다 더 많은 역할 과부하를 경험하고 있다(Cina-

mon & Rich, 2002; Gilbert & Brownson, 1998). 특히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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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은 단순히 자녀를 ‘낳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이 강조되면서(A. Cho, 2005) 자녀교육과 관

련된 어머니의 역할은 더욱 과중해지고 주도적인 반면 아버

지들은 수동적인 학습 대상자로 남아있다(J. Yang & Y. 

Shin, 2013).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M. Min, E. Oh & S. Lee, 2010; 

Statistic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마찬가지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자원봉사

와 같은 집단적인 활동에 참여하고(S. Lee, 2004) 지역사회의 

문화활동(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5)

에 참여하려는 어머니들이 증가하면서, 시민사회의 일원으

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확

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자이자 사회와 상호작용

하는 한 개인으로서 현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이전 시대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최근까지 정교해지면서 확대

되었다. 초기 역량 개념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한 개인이 사

회적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넓은 개념으로도 정

의되어 왔지만(White, 1975), 평범한 수행과는 구별되는 성

공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행자의 특성들(McClelland, 

1973)로도 정의되어 졌고, 나아가 동기, 성격 등 정의적인 부

분까지 포함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정의되어졌다(Spen-

cer & Spencer, 1993). 그동안 역량이라는 용어는 직무와 관

련된 사회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문제해결

이나 적응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학교교육,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K. So, 2007). 이러한 배경

에서 부모 역량(parental 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부모

의 개인적 차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참여 능력까지

도 포함하게 되었고(Etzioni, 1993; Vincent, 1996), 부모교

육 분야에서도 생애사적인 발달과정에서 성인 학습자로서 

부모가 갖는 능력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K. Chung & E. 

Choi, 2013). 

부모 역량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자녀양육에 있어 상대

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일반아동을 위한 부모 역량이 주로 자녀의 양

육자 역할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온(H. Park & H. Koo, 2010; 

M. Hyun, 2004; H. Choi & O. Chung, 2001; Gilmore & 

Cuskelly, 2008; Jones & Prinz, 2005; Turnbull & Turn-

bull, 1997) 반면, 장애아동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한부

모 가족의 부모 역량은 양육활동 이외의 역량까지 포괄하고 

있다. 먼저 장애아동의 부모 역량은 가족관계나 사회지원 서

비스와 관련되는 역량이 부가되었다. 구체적으로 H. Kim

(2007)은 양육활동뿐 아니라 가족상호작용, 신체/물리적 안

정,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장애 관련 서비스를, S. Yang(2000)

과 J. Seol(2005)은 부모의 자기 효능감과 대처능력을 공통적

으로 제시하고, 각각 체계옹호와 상호지지․협력을 통한 참

여를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J. Park, B. Seo and H. 

Kim(2011)은 부모의 핵심역량으로 양육태도, 양육지식, 양육

기술, 양육효능감뿐 아니라 가족협력 및 사회협력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K. Chung and E. Choi

(2013)의 부모 참 역량 개념과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J. Park, 

B. Seo와 E. Kim(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역

량 구인 요소로 ‘사회적 역량’, ‘자기체계 역량’, ‘양육기반 역

량’, ‘양육수행 역량’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의 

부모 역량도 사회․문화적 체계와 무관할 수 없는 것으로 간

주되어왔다. 대표적으로 Ogbu(1981)에 따르면 하나의 문화-

생태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축

적되고 진화된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부모의 역량은 사회․

문화적 체계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그러나 국내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부모 역량을 개인적 차원에 제한하여 어머니 

개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B. Kim, 2011; E. Lee, 2013). 마지막으로, 여성 한 부모 가

족은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자녀양육이나 개인적 차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부모 역량

을 확장 제시하거나(J. Kwon & I. Seo, 2008), 지역사회에서

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과제와 연결하여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Y. Choi & J. Huh, 2006). Booth와 Booth

(1994)도 부모 역량을 단순히 부모역할 기술 습득에 한정하

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부모들의 사

회경제적 상태를 드러내고 사회적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더 

좋은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이는 아

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가족 중

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까지 포함한다면 

사회적 역량으로서의 부모 역량의 개념은 사회적 참여를 통

해 사회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

익이나 변화에 기여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적 능력은 장애아동 가족이나 다문화 가

족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구비해야 할 부모 

역량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K. Chung and E. Choi(2013)

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역량 구성요인을 양육 차원과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국한하

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외연을 확대한 ｢부모 참 역량｣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한편, 부모를 둘러싼 가족-생태 체계는 시간 차원의 변화

에 따라 아동이 성장함으로써 부모 역량의 하위요인들이 갖

는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되거나 상호관련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 즉, 부모 역량은 자녀의 발달로 인한 능력과 욕구의 변

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Teti & Candelaria, 2012). 학령기 자

녀를 둔 부모의 경우 첫째, 학령기 발달상의 특징에 따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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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게 요구되는 양육능력이 달라진다. 먼저, 학령기에 접어

들면서 근력이 생기고 복잡한 운동기술을 발휘하는 신체 발

달과 이 시기의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이 맞물려 집단 신체활

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유능성을 배우고(Fletcher, 

Nickerson, & Wright, 2003) 새로운 규칙의 게임을 창조해

낸다(Kirchner, 2000).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들이 집단 신

체활동에서 공정하게 규칙을 따르고 전략을 생성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Berk, 2009). 다음으로, 학령기는 인지적으로 

구체적 조작단계로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하고(Piaget, 

1952), 지능의 다양한 측면이 발달하는 시기이다(Gardner, 

1993). 부모는 아동의 인지적 성취를 고무하고 아동이 지닌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지능의 발달을 도와야 한다. 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애

쓰게 되는데, 특히 한국의 부모는 서구와 미국의 부모에 비

해 학업적 성취가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는 노력에 의해 성

취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따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더 많이 한다(Steven-

son, Lee, & Mu, 2000). 또한 자녀교육에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J. Yang 

& Y. Shin, 2013)으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기여하면서도 전인발달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점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의 주요한 양육 이슈가 된다. 마지막

으로 학령기는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 근면성과 열등감

의 심리적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Erikson, 1950). 또한 학령

기의 인지적 발달과 맞물려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또

래와 비교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근거로 객관적인 자기개념

(Harter, 2003)이 세분화되고 위계적인 자기존중감(Van Den 

Bergh & De Rycke, 2003)을 발달시키게 되므로, 부모의 민

주적인 양육방식(Carlson, Uppal, & Prosser, 2000), 아동과

의 공동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공동 통제(coregulation)(Mac-

coby, 1984),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Kuczynski & Lollis, 

2002) 등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촉진한다. 따라서 부모는 이전 시기보다 더 자녀와 민주적이

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

발해야한다. 

둘째,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욕구

와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담은 청소년기 보다는 덜하

지만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부모는 이

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역

량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기 아동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자아개념,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관 

등을 내면화해야하고 이러한 고등 사고와 가치관의 발달에 

있어 여전히 부모의 지지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래지지에 대한 욕구나 그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사회생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전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싶어 하므로

(Furman & Buhrmester, 1992) 유아기 때보다 부모의 통제는 

줄어든다(M. Kim, 1994). 특히,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

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에 의한 통제는 완만히 줄어들지

만 미래의 성공을 위한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은 초등학교 때

부터 매우 높아 학년이 올라가도 낮아지지 않으며(Y. Park 

& U. Kim, 2000), 이는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많은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만든다(Y. Park & U. Kim, 2001, Y. Park, 

U. Kim, & M. Kim, 2002). 또한 유아기와 달리 학령기의 

자녀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보다 뚜렷하게 가지게 되면서 부

모-자녀 간에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

에 따라 부모는 자녀와 갈등을 겪는 일(B. Seo, 2013)이 많아

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M. Kim, 2005).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데(S. Yang & C. Shin, 2011),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

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에서도 성장기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발달의 이해 및 상호작용, 분노 조절과 

관련된 요구가 많았던(S. Lee, C. Kwan, & H. Lee, 2009) 

것도 학령기 자녀의 부모가 갖는 심리적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셋째,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부모 자신의 발달과업

도 달라진다. Galinsky(1987)의 부모발달 단계에 따르면 어

머니가 자녀를 임신하면서 ‘부모상 정립 단계’, 자녀가 영아

기에 이르면 ‘양육 단계’, 유아기에 이르면 ‘권위 단계’, 그리

고 자녀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해석 단계(the interpre-

tive stage)’에 접어들게 된다. 해석 단계에서 부모의 과업은 

자녀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면서 자녀가 미래를 스스로 준비

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자아개념

을 재평가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부모상과 자녀상의 불일

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계획대로 자녀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

도 하지만 객관적이고 성숙한 자세를 통해 각자의 정체감을 

재형성하게 된다. 학령기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분

리가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들은 이전보다 자녀에게 점점 

‘손을 놓게 되는’ 단계(Berk, 2009)가 되면서 보다 자기 자신

을 위한 개발과 사회적 참여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유

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M. Yoo, J. Cha and K. 

Chung(2013)의 연구에서도 학령 아동의 어머니는 어떤 행

복의 요소보다 자기 계발과 목표 추구 요소에서 스스로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유아기 보다 성숙해진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사회

화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양육자 역할과 학업성취를 위한 교

육자 역할 측면의 전형적인 부모 역량이 요구됨을 알았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부모 역량의 한 요인으로 제대로 주목받

지 못 했으나(K. Chung & E. Choi, 2013), 아동기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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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어머니로서의 복합적인 역할 수행과 상대적으로 잦아진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속에서도 자신의 심리적인 

안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자기 이해, 성

장 및 개발을 추구하는 자기체계 역량, 그리고 자녀의 사회

성 발달에 따라 보다 폭넓어진 자신의 대인관계와 더불어 학

교 및 사회기관에의 참여와 기여 기회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

적 역량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로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역량 요인을 포함

한 새로운 개념의 부모 역량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적, 

성취적 지향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안녕

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부모 역량이라는 뜻에서 ｢부모 참 역

량｣으로 명명되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 참 

역량｣측정도구가 개발된(K. Chung & E. Choi, 2013) 바 있

다. 연구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 

참 역량｣의 구인으로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자기 이해

와 대인관계 능력,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공동체생활 능력, 

자기 성장⋅관리 능력 등의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 참 역량｣의 구인

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구인이 밝혀

지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비해 그 수가 상대적

으로 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K. Chung, M. Yoo, J. Cha, & H. Park, 2013)

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합적인 요

인의 부모 역량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 참 역량｣척도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검

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모 역량을 자녀양육 능

력에 국한하지 않고 부모를 넘어 개인적 욕구와 심리적 성장

이라는 발달과업을 지닌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이해 및 사회

적 참여와 기여의 욕구와 능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인 ｢부

모 참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학령기 자녀의 어머니에게 요

구되는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도와 양호도

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이해 및 부모 역량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장

시키고, 나아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 양호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의 문항 반응분포와 문항변별도 등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고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A시와 인근 중소도시인 

B시와 C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총 3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6세였

고, 40세-45세 미만이 178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87명(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 

유무는 있는 경우가 184명(50.8)이고 없는 경우가 178명

(49.2)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가계 월 평균 소득은 601만원 

이상인 경우가 155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1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자녀 성별은 남아 174명

(48.0)이고 여아 188명(52.0)이었고,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251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참 역량｣척도

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행위사건 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역량 

요인과 하위요소를 추출한 제 3차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용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을 사용하였다. ｢부모 참 역량｣

은 크게 양육역량 16개, 자기체계 역량 14개, 사회적 역량 13

개의 하위요소로 이루어졌으며, 각 역량 하위요소는 각각 지

식, 기술, 태도에 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29개 문

항이 포함되었다. 각 항목은 자신이 각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심 

집중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시안의 내용과 문항 수는 <Table 2>와 같다. 

3. 연구절차

1)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 

개발

(1)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척도 시안 구성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

기 위해, 먼저 부모 역량 및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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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Mother's age

under 35 years old 8 2.2

35years old - 39years old 132 36.5

40years old - 44years old 178 49.2

45years old - 49years old 34 9.4

50years old - 54years old 9 2.5

above 55years old 1 .3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01 27.9

university 187 51.7

above graduate school 74 20.4

Maternal employment
employment 184 50.8

unemployment 178 49.2

Monthly family income

less 2,00,000won 24 6.6

2,010,000won - 3,000,000won 39 10.8

3,010,000won - 4,000,000won 55 15.2

4,010,000won - 5,000,000won 49 13.5

5,010,000won - 6,000,000won 30 8.3

above 6,010,000won 155 42.8

non response 10 2.8

Child's age

8years old - 9years old 92 25.4

10years old - 11years old 180 49.8

12years old - 13years old 90 24.8

Child's gender
boy 174 48.0

girl 188 52.0

Number of children

1 52 14.4

2 251 69.3

above 3 59 16.4

Total 362 100

Table 1. The Matern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토하여 본 연구에서의 ｢부모 참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K. Chung과 E. Choi(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인간의 역량

을 인식 도구(cognitive tools), 자기 체계(self system), 사회

정서적(social/emotional) 역량으로 본 OECD DeSeCo 프

로젝트 관련 연구(Rychen & Salganik, 2001, 2003)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감(Ryff, 1989)을 토대로 부모 역

량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부모 참 역량｣은 양육 역

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 등 세 영역의 역량으로 구성

하였다. 양육 역량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양육과 교육을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자기체계 역량

은 한 개인으로서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징과 성장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역량을 의미한

다. 사회적 역량은 한 사회인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발

전을 위해 참여하고 기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역량 영

역별로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양육 역량의 하위요소로

는 ‘자녀 발달 특징과 욕구 이해’, ‘자녀 학습 과정과 원리 이

해’, ‘부모-자녀 관계 이해하기’, ‘또래관계 이해하기’, ‘학교

와 가정과의 관계 이해하기’, ‘양육 효능감 및 만족감 갖기’, 

‘민주적 양육 지향하기’가 도출되었다. 자기체계 역량의 하

위요소로는 ‘개인으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배우자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자아존중감 가지기’, ‘자기 결정 능

력 갖기’,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자

기 주도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자기 삶의 방향․목표 설정 

및 실천하기’, ‘낙관적 태도 갖기’가 도축되었다. 사회적 역

량의 하위요소로는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친사회적 

행동하기’, ‘타인에 관한 신뢰감 갖기’, ‘협력하기’, ‘정직․

공정하기’가 도출되었다. 이를 도출하는데 참고한 문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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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No. of Components  and Meanings

Parenting 

competence

(48 items)

1 understanding character and needs of child's development

2 understanding child's learning principle and contents

3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

4 understanding peer relationship

5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family

6 having healthy parental view

7 direction and goal setting of children's life and parenting

8 having patience 

9 having parenting efficacy and satisfaction

10 knowing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 rethinking 

11 trusting and waiting a child 

12 orienting democratic parenting 

13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 

14 reactive and empathic parenting

15 developing child's life career

16 offering environment of support development and learning

Self-system 

competence

(42 items)

1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individual

2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parent

3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spouse

4 having self-esteem

5 expressing and regulating emotion properly 

6 having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7 acting independently 

8 acting actively

9 solving problems in self-directed 

10 setting and practicing direction and goal of life

11 having an optimistic attitude

12 developing strength and competence

13 reflecting self consistently

14 having individual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39 items)

1 knowing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cross a life span

2 having values of happy relationship

3 interacting positively

4 acting prosocial behavior

5 having trust in others

6 developing happy family culture

7 involving in surrounding problem- solving actively

8 us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9 developing ability and opportunities of surrounding environment control

10 having community spirit

11 cooperating

12 being fairing and honest

13 voluteering in society

Total 129 Items

Table 2. The Domains and Components of the Preliminary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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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Components of Parental Competence

K. Kang(2009) understanding of child's character, parental view, growth of child and parent

H. Kim(2007) family interaction, parenting, physical stability, emotional stability, related services for disability 

J. Kwon & I. Seo(2008)

individual level(strength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potential, information offering, 

understanding and integration of experiences), interpersonal level(group utilization, activity of 

resource access, mutual support), socio-political level(group utilization, edification of critical 

consciousness, self-advocacy Abilities, networking skill, change encouragement through 

participation) 

J. Seol(2005) self-efficacy, coping competency, system advocacy 

J. Park, B. Seo, H. Kim(2011)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kill, family cooperation, parenting efficacy, 

social cooperation

H. Park & H. Koo(2010) parenting knowledge, skill,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coping skill

Y. Son(2002)

family integration․cooperation and positive context definition of situation, social 

support․sell-esteem․psychological stabiliy, direct problem solving effort through counseling 

with specialist and contact with other parents

K. Song(2000) knowledge, ability, self-efficacy

S. Yang(2000)
self-efficacy, coping ability of problem solving, participation through mutual 

support․cooperation

M. Lee(2011) self-efficacy, self-esteem, stress coping ability, family cooperation ability, social support

K. Chung, J. Kim, M. Kim(2003) parenting skill․attitude․style, stress coping ability, support acquisition

J. Jeong, J. Park(2010) enhancing knowledges, psychological support, leisure utilization, providing of job information

H. Choi, O. Chung(2001) self-efficacy, healthy parent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teaching ability, discipline ability 

M. Hyun(2004) parenting role, management role, development stimulus role

Rychen 

& Salganik(2001, 2003)
cognitive tool competency, self system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Gilmore & Cuskelly(2008) parenting satisfaction,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interesting

K. Chung & J. Roh(2006), 

Holden & Hwak(2003)
reflective thinking of parenting

Jones & Prinz(2005) self-efficacy, parenting behavior, parental mental function 

Kuczynski(2003) agent function in parenting

Turnbull & Turnbull(2007) motivation, knowledge․skill

Table 3. References Related to the Components of Parental Competence

<Table 3>과 같다.

(2) 부모 행위사건 인터뷰 및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부모 참 역량｣이 높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행위사건인터뷰(Behavior Event Interview)

를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 양육에 대해 높은 수행을 보이는 

어머니를 선정하기 위해 400명의 어머니에게 K. Chung et 

al.(2012)이 개발한 부모 행복감 척도를 실시한 후 행복감이 

상위 10%내에 속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J. 

Ahn(2000)이 번안한 양육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여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모두 높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1년 11월 24일에서 

2011년 12월 2일까지 행위사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

뷰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 태도, 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잘 했다고 느꼈던 상황에 

대해 말해주세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갖

추어야하는 특성을 말해주세요.’, ‘아이를 잘 양육하는 데 있

어 어머니의 어떠한 태도와 삶의 방식들이 도움이 되는지 말

해주세요.’ 등을 질문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취한 후 전사하

여 박사 1명과 박사수료자 1명이 함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 역량의 하위요소인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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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자녀에 대해 믿고 기다려주기’, ‘발달, 학습 지원 

환경 제공하기’ 그리고 자기체계 역량의 하위요소인 ‘개인적 

성취감 갖기’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역량에서는 ‘전생애적 

대인관계의 중요성 알기’, ‘행복한 관계에 대한 가치관 가지

기’,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하기’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요인과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교육학 박사

를 취득한 교수 2명, 교육학 또는 아동학 박사 2명, 교육학 

또는 유아교육학 박사수료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전문

가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2년 2월 10일 3시간 

동안 실시된 전문가 초점집단 면담에서는 ‘ ｢부모 참 역량｣

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에게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고, 이 질문들은 하루 전 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취한 후 전사하여 박사 1명과 박

사수료자 1명이 함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 역

량의 하위요소인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의 삶과 양육의 

방향, 목표 설정하기’, ‘인내심 갖기’, ‘양육 수행에 대한 성찰

의 중요성 알기’, ‘반응적․공감적 양육하기’, ‘자녀 생애 진

로 개발하기’와 자기체계 역량 하위요소인 ‘부모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적절한 정서표현․조절하기’, ‘강점 및 역

량 개발하기’, ‘지속적인 자기 성찰하기’ 그리고 사회적 역량

의 하위요소인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하기’, ‘주변 

환경 조절 능력과 기회 개발하기’, ‘공동체 정신 가지기’, ‘사

회봉사하기’가 새롭게 추가로 도출되었다. 부모 행위사건 인

터뷰와 전문가 초점집단면담을 바탕으로 1차 시안을 수정, 

보완하여 2차 시안을 완성하였다. 

(3) 델파이 조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의 초안에 

대한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교

육학과, 특수교육학과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공의 현직교수

로 구성된 20명의 부모교육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이메일을 통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문헌연구, 행위사건인터뷰, 초점집단면담을 통

해 도출된 ｢부모 참 역량｣요인과 하위요소의 타당성을 검증

하고 수정․보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차 델

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바탕으로 구성 요인의 중요도

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편차를 줄이고 각 구성요인들이 ｢부

모 참 역량｣구인을 대표하는지 재확인하였다. 3차 델파이 조

사를 통해서는 유아나 청소년 어머니의 경우와 비교해 학령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참 역량 요인으로 특히 중요한 요인

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양육 

역량 요소 중 ‘관련 정보 수집 빛 활용하기’를 삭제하여, 양

육 역량 16개 요소, 자기체계 역량 14개 요소, 사회적 역량 

13개 요소로 3차 시안을 완성하였다. 

2) 척도의 문항 개발

3차 시안을 토대로 총 43개 ｢부모 참 역량｣요소 각각에 

대하여 일반적인 역량 요소로 알려진(J. Yi, 2002; Sparrow, 

1996) 지식, 기술 및 태도 차원에 대한 문항을 각 하나씩 포

함시켰다. 이는 개인의 역량에는 어떤 사실을 알고 정보를 

보유하는 지식 요소, 실제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 습득된 기

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에 대한 열성과 

헌신, 긍정적 자세와 같은 태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식, 

기술, 태도 차원에서 각 1문항씩 개발한 후 개발된 문항을 

총 4명의 유아교육, 교육학, 아동학 전공 연구자 및 총 3명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박사과정 수료생이 검토하여 총 43

개 하위요소에 3문항씩 총 129문항으로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3) 예비조사

개발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부모 참 역량｣척도 시

안을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

월 말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문항 응답 명

확성 등을 검토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보다 쉽게 수정

하였다.

4) 본 조사

최종 본 조사는 2012년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1개 대도시

와 2개 중소도시에서 임의 선정된 초등학교 총 3곳에 ｢부모 

참 역량｣척도 시안 총 500부를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배

포하였다. 척도의 총 문항이 129개로 많아 74%의 회수율을 

보여 370부가 회수되었으나 누락된 응답이 많거나 중복 응

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362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

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척도

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소별 평균을 활용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량 총점과 하위요소별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문항 양호도는 문항별 빈도

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문항 변별

도는 부모 참 역량 총점을 기준으로 상, 하위 각각 약 33.3%

에 해당하는 상위집단 및 하위집단을 나누어 각 하위요소별

로 t검정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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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o. of 

Components
Meanings of Component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h

2

①

parenting 3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 .75 .22 .22 .18 .70

parenting 7
direction and goal setting of 

children's life and parenting 
.73 .22 .18 .32 .72

parenting 6 having healthy parental view .73 .31 .26 .21 .74

parenting 1
understanding character and 

needs of child's development 
.70 .15 .09 .16 .55

parenting 9 having parenting efficacy and satisfaction .70 .18 .21 .39 .72

parenting 8 having patience .69 .10 .37 .21 .66

parenting 14 reactive, empathic parenting .68 .14 .30 .31 .67

parenting 12 orienting democratic parenting .68 .18 .32 .22 .65

parenting 13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 .67 .17 .28 .31 .65

parenting 11 trusting and waiting a child .65 .16 .35 .21 .61

parenting 16
offering environment of support 

development, learning 
.65 .22 .33 .35 .69

parenting 5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family
.57 .34 .12 .13 .47

parenting 10 knowing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 .51 .26 .42 .13 .52

parenting 15 developing child's life career .50 .24 .17 .45 .53

continued

Table 4. Factor Analysis for Items(components)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Ⅳ. 연구결과

1. 척도의 양호도

1) 척도의 타당도 분석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타당도

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43개 요소별 평균을 구한 후 잠재적 

구인을 알아보고자 예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틀

에 따라 3요인 고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

이 1.0 이상인 요인이 4개로 추출되었고 공통성 값이 .50이

하로 나타난 요소가 4개 있었으며(자녀의 기본적인 학습 원

리와 내용 이해, 또래관계 이해하기, 낙관적 태도 갖기 및 주

변 환경 조절 능력과 기회 개발하기), 3개 요인에 모두 .30 

이상의 교차 적재가 나타난 요소가 9개로 나타나 요인에 대

한 설명이 쉽지 않은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4개 요소를 제

거하고 아이겐 값을 기준으로 최종 39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39개 하위요소에 대해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969

의 값을 얻어 본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

었음을 검증하였다. 베리멕스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아

이겐 값이 1.0을 초과하는 4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분

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추출된 4개 요인들의 전체 설

명 변량은 62.197%며, 요인별로는 요인1이 14문항으로 

20.392%, 요인 2가 9문항으로 14.832%, 요인 3이 8문항으로 

13.568%, 요인 4가 8문항으로 13.404%를 각각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 1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

른 요인들도 ｢부모 참 역량｣을 골고루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 중에서 요인1은 아동의 발달 관련 

지식과 적절한 양육방법 관련 내용 요소들로 구성되어 ‘발달

적․긍정적 양육 능력’으로, 요인2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

도와 능력 관련 요소가 포함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사회기여 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관계 형성 관련 요소가 포함된 요인3은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요인4는 적극적인 자기 결정 행동

과 자기 성장 지향성 관련 요소로 구성되어 ‘자기 결정 및 

자기 성장 능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총점과 하위요소들 및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자기 요인과 하

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Factors
No. of 

Components
Meanings of Components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h

2

②

social 11 cooperating .31 .68 .33 .28 .74

social 13 volunteering in society .27 .67 .15 .23 .60

social 7
involving in surrounding 

problem-solving actively
.15 .67 -.05 .29 .60

social 10 having community spirit .31 .66 .32 .27 .70

social 5 having trust in others .26 .61 .40 .21 .65

social 12 being fairing and honest .22 .59 .49 .31 .69

social 4 acting prosocial behavior .30 .58 .48 .14 .67

social 8
us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30 .57 .18 .46 .65

social 6 developing happy family culture .37 .51 .50 .18 .67

③

self-system 3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spouse
.31 .16 .63 .40 .68

self-system 4 having self-esteem .31 .22 .62 .47 .75

social 2 having values of happy relationship .25 .54 .62 .09 .74

self-system 2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individual
.36 .10 .61 .43 .69

self-system 1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parent
.35 .14 .60 .46 .71

social 1
knowing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cross a life span
.29 .53 .57 .11 .69

social 3 interacting positively .34 .51 .56 .19 .72

self-system 5
expressing and regulating emotion 

properly
.35 .24 .52 .43 .63

④

self-system 7 acting independently .21 .22 .25 .73 .70

self-system 6 having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27 .28 .28 .70 .71

self-system 9 solving problems in self-directed .23 .29 .19 .68 .64

self-system 10
setting and practicing direction, 

goal of life
.31 .31 .26 .65 .67

self-system 8 acting actively .23 .21 .08 .55 .40

self-system 12 developing strength and competence .30 .40 .38 .54 .68

self-system 13 reflecting self consistently .28 .41 .29 .48 .56

self-system 14 having individual achievement .25 .42 .44 .45 .64

Eigen Value 8.77 6.38 5.83 5.76

Explained Variance (%) 20.39 14.83 13.57 13.41

Cumulative Variance (%) 20.39 35.22 48.79 62.20

factor ① ② ③ ④

①ability of developmental․positive parenting ②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③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④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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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o. of Components & Meanings

Correlation 

Coefficients

(factor)

Correlation 

Coefficients

(total)

①

1 understanding of parent-child relationship .81*** .72***

2 direction and goal setting of child's life and parenting .83*** .75***

3 having healthy parental view .86*** .78***

4 understanding character and needs of child's development .70*** .59***

5 having parenting efficacy and satisfaction .84*** .76***

6 having patience .79*** .69***

7 reactive, empathic parenting .82*** .74***

8 orienting democratic parenting .81*** .72***

9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 .81*** .73***

10 trusting and waiting a child .79*** .71***

11 offering environment of support development, learning .84*** .78***

12 under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family .67*** .61***

13 knowing importance of parenting practice .71*** .67***

14 developing child's life career .71*** .69***

ability of developmental․positive parenting .91***

②

1 cooperating .88*** .80***

2 volunteering in society .78*** .67***

3 involving in surrounding problem-solving actively .67*** .55***

4 having community spirit .83*** .78***

5 having trust in others .81*** .74***

6 being fairing and honest .84*** .77***

7 acting prosocial behavior .81*** .74***

8 using and developing surroun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77*** .74***

9 developing happy family culture .80*** .78***

role as citizen and ability of social contribution .91***

③

1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spouse .83*** .74***

2 having self-esteem .86*** .79***

3 having values of happy relationship .80*** .74***

4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individual .81*** .74***

5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self as parent .83*** .76***

6 knowing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cross a life span .80*** .74***

7 interacting positively .83*** .79***

8 expressing and regulating emotion properly .82*** .76***

self-understanding and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 .92***

④

1 acting independently .79*** .68***

2 having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81*** .74***

3 solving problems in self-directed .79*** .69***

4 setting and practicing direction, goal of life .83*** .75***

5 acting actively .69*** .55***

6 developing strength and competence .82*** .79***

7 reflecting self consistently .76*** .71***

8 having individual achievement .80*** .76***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89***

***p < .001

①ability of developmental․positive parenting ②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③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④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Factor Scores, Total Scores and Item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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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Number of 

Components
Cronbach's α

ability of developmental․positive parenting 14 .949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9 .928

ability of self-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8 .931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8 .900

total 39 .980

Table 6.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① p3

1 0(0) 0(0) 1(.3) 61(16.9) 181(50.0) 95(26.2) 24(6.6) 4.22 .81

2 0(0) 0(0) 3(.8) 53(14.6) 204(56.4) 77(21.3) 25(6.9) 4.19 .80

3 0(0) 0(0) 1(.3) 17(4.7) 152(42.0) 139(38.4) 52(14.4) 4.62 .80

total 4.34 .70

continued

Table 7. The Distribution of Item Responses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부모 참 역량｣총점과 각 하위 요소들 간의 상관계수는 

.55-.80의 범위에서 모두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협력하기’였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하위

요소는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와 ‘능동

적으로 행동하기’였다. 

각 요인과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계수는 .67-.88의 범위에

서 모두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 가

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협력하기’였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소는 ‘학교(교육기관)와 가정과의 관계 

이해하기’,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였다. 

｢부모 참 역량｣총점과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89-.92의 

범위에서 모두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이었으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 능력’이었다. 

이와 같이 ｢부모 참 역량｣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총점 및 

추출된 요인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척도 안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패널 20명에게 3차에 걸쳐 실시

한 델파이 조사 결과로 입증된다. 이를 통해 부모 참 역량에 

있어 3가지 역량과 각 하위요소의 적절성, 각 요인들의 상호

배타성, 요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다른 연령대 자녀에 비

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중요한 ｢부모 참 역량｣요인 

등에 대해 검토 받아, 3개 역량군의 총 43개 하위요소들이 

추출되었고, 각 하위요소를 각각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로 

나누어 진술한 총 129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2) 척도의 신뢰도 분석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신뢰도

는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계수를 구하여 전체 신

뢰도와 요인별 신뢰도를 구한 결과 <Table 6>과 같다. 학령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8이었으며,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900-.949로 각 요인별로 

문항이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항의 양호도

1) 문항반응분포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문항반

응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각 요소별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와 각 하위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다. 문항들은 대체로 부적 편포를 많이 

보이나, 극단적인 평균(M>5.0, M<2.0)이나 지나치게 낮은 

표준편차(SD<.50)를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①

p7

4 0(0) 0(0) 0(0) 43(11.9) 192(53.0) 106(29.3) 21(5.8) 4.29 .75

5 0(0) 0(0) 2(.6) 44(12.2) 185(51.1) 108(29.8) 23(6.4) 4.29 .78

6 0(0) 0(0) 1(.3) 40(11.0) 182(50.3) 105(29.0) 34(9.4) 4.36 .81

total 4.31 .66

p6

7 0(0) 0(0) 1(.3) 33(9.1) 208(57.5) 93(25.7) 25(6.9) 4.30 .74

8 0(0) 0(0) 1(.3) 49(13.5) 198(54.7) 90(24.9) 23(6.4) 4.24 .77

9 0(0) 0(0) 2(.6) 14(3.9) 176(48.6) 135(37.3) 35(9.7) 4.52 .75

total 4.35 .64

p1

10 4(1.1) 4(1.1) 0(0) 63(17.4) 199(55.0) 76(21.0) 16(4.4) 4.10 .83

11 3(.8) 2(.6) 3(.8) 56(15.5) 212(58.6) 70(19.3) 16(4.4) 4.09 .78

12 2(.6) 1(.3) 2(.6) 18(5.0) 174(48.1) 121(33.4) 44(12.2) 4.51 .81

total 4.24 .69

p9

13 1(.3) 0(0) 3(.8) 49(13.5) 208(57.5) 85(23.5) 16(4.4) 4.17 .74

14 0(0) 0(0) 2(.6) 75(20.7) 216(59.7) 56(15.5) 13(3.6) 4.01 .73

15 0(0) 1(.3) 17(4.7) 138(38.1) 158(43.6) 37(10.2) 11(3.0) 3.68 .85

total 3.95 .67

p8

16 2(.6) 1(.3) 1(.3) 6(1.7) 135(37.3) 148(40.9) 69(19.1) 4.76 .81

17 1(.3) 0(0) 5(1.4) 56(15.5) 190(52.5) 91(25.1) 19(5.2) 4.17 .80

18 0(0) 0(0) 1(.3) 86(23.8) 181(50.0) 71(19.6) 23(6.4) 4.08 .83

total 4.34 .68

p14

19 0(0) 0(0) 2(.6) 80(22.1) 194(53.6) 72(19.9) 14(3.9) 4.04 .77

20 1(.3) 0(0) 2(.6) 59(16.3) 193(53.3) 85(23.5) 22(6.1) 4.18 .79

21 2(.6) 0(0) 3(.8) 36(9.9) 204(56.4) 96(26.5) 21(5.8) 4.27 .76

total 4.17 .70

p12

22 0(0) 0(0) 0(0) 39(10.2) 195(53.9) 91(25.1) 39(10.8) 4.36 .81

23 1(.3) 0(0) 4(1.1) 75(20.7) 187(51.7) 75(20.7) 20(5.5) 4.09 .82

24 1(.3) 0(0) 2(.6) 69(19.1) 203(56.1) 70(19.3) 17(4.7) 4.09 .77

total 4.18 .69

p13

25 0(0) 0(0) 1(.3) 78(21.5) 215(59.4) 56(15.5) 12(3.3) 4.00 .72

26 2(.6) 0(0) 3(.8) 83(22.9) 201(55.5) 61(16.9) 12(3.3) 3.99 .75

27 1(.3) 0(0) 1(.3) 39(10.8) 211(58.3) 92(25.4) 18(5.0) 4.25 .73

total 4.08 .65

p11

28 0(0) 0(0) 3(.8) 14(3.9) 177(48.9) 119(32.9) 49(13.5) 4.54 .80

29 0(0) 0(0) 2(.6) 42(11.6) 190(52.5) 100(27.6) 28(7.7) 4.30 .80

30 0(0) 0(0) 1(.3) 61(16.9) 205(56.6) 73(20.2) 22(6.1) 4.15 .78

total 4.33 .68

p16

31 0(0) 0(0) 2(.6) 26(7.2) 210(58.0) 96(26.5) 28(7.7) 4.34 .75

32 0(0) 0(0) 4(1.1) 37(10.2) 198(54.7) 99(27.3) 24(6.6) 4.28 .78

33 1(.3) 0(0) 3(.8) 15(4.1) 181(50.0) 121(33.4) 41(11.3) 4.51 .79

total 4.38 .7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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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①

p5

34 0(0) 2(.6) 4(1.1) 126(34.8) 165(45.6) 53(14.6) 12(3.3) 3.83 .83

35 0(0) 12(3.3) 20(5.5) 110(30.4) 142(39.2) 53(14.6) 25(6.9) 3.77 1.09

36 0(0) 3(.8) 10(2.8) 79(21.8) 179(49.4) 63(17.4) 28(7.7) 4.03 .94

total 3.88 .84

p10

37 0(0) 0(0) 0(0) 18(5.0) 165(45.6) 125(34.5) 53(14.6) 4.59 .80

38 0(0) 1(.3) 1(.3) 20(5.5) 177(48.9) 115(31.8) 48(13.3) 4.51 .82

39 2(.6) 0(0) 1(.3) 23(6.4) 172(47.5) 118(32.6) 46(12.7) 4.51 .81

total 4.54 .74

p15

40 1(.3) 2(.6) 4(1.1) 87(24.0) 175(48.3) 71(19.6) 22(6.1) 4.04 .88

41 0(0) 1(.3) 4(1.1) 97(26.8) 181(50.0) 58(16.0) 21(5.8) 3.98 .85

42 1(.3) 0(0) 4(1.1) 36(9.9) 187(51.7) 101(27.9) 33(9.1) 4.35 .83

total 4.12 .76

②

so11

43 0(0) 0(0) 0(0) 26(7.2) 214(59.1) 91(25.1) 31(8.6) 4.35 .74

44 0(0) 0(0) 2(.6) 28(7.7) 214(59.1) 92(25.4) 26(7.2) 4.31 .74

45 0(0) 0(0) 1(.3) 29(10.8) 210(58.0) 85(23.5) 27(7.5) 4.27 .76

total 4.31 .68

so13

46 0(0) 0(0) 2(.6) 55(15.2) 204(56.4) 68(18.8) 33(9.1) 4.21 .83

47 0(0) 1(.3) 4(1.1) 119(32.9) 157(43.4) 56(15.5) 24(6.6) 3.92 .92

48 0(0) 1(.3) 4(1.1) 79(21.8) 180(49.7) 72(19.9) 26(7.2) 4.09 .88

total 4.07 .78

so7

49 0(0) 2(.6) 5(1.4) 96(26.5) 195(53.9) 53(14.6) 11(3.0) 3.90 .79

50 0(0) 4(1.1) 13(3.6) 136(37.6) 157(43.4) 43(11.9) 9(2.5) 3.69 .86

51 0(0) 5(1.4) 10(2.8) 106(29.3) 183(50.6) 50(13.8) 8(2.2) 3.79 .84

total 3.79 .75

so10

52 0(0) 0(0) 0(0) 36(9.9) 221(61.0) 78(21.5) 27(7.5) 4.27 .74

53 0(0) 0(0) 1(.3) 48(13.3) 216(59.7) 75(20.7) 22(6.1) 4.19 .75

54 0(0) 1(.3) 0(0) 45(12.4) 207(57.2) 86(23.8) 22(6.1) 4.23 .76

total 4.23 .67

so5

55 0(0) 0(0) 0(0) 9(2.5) 170(47.0) 124(34.3) 59(16.3) 4.64 .78

56 0(0) 1(.3) 1(.3) 58(16.0) 192(53.0) 83(22.9) 27(7.5) 4.20 .83

57 0(0) 0(0) 0(0) 23(6.4) 211(58.3) 101(27.9) 27(7.5) 4.36 .71

total 4.40 .67

so12

58 0(0) 0(0) 2(.6) 14(3.9) 195(53.9) 115(31.8) 36(9.9) 4.47 .75

59 0(0) 0(0) 0(0) 15(4.1) 186(51.4) 120(33.1) 41(11.3) 4.52 .75

60 2(.6) 0(0) 1(.3) 30(8.3) 189(52.2) 98(27.1) 42(11.6) 4.42 .81

total 4.47 .70

so4

61 0(0) 0(0) 1(.3) 11(3.0) 156(43.1) 126(34.8) 68(18.8) 4.69 .82

62 0(0) 1(.3) 1(.3) 32(8.8) 171(47.2) 119(32.9) 38(10.5) 4.44 .83

63 1(.3) 0(0) 0(0) 20(5.5) 178(49.2) 113(31.2) 50(13.8) 4.53 .80

total 4.4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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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②

so8

64 0(0) 0(0) 1(.3) 33(9.1) 227(62.7) 80(22.1) 21(5.8) 4.24 .71

65 0(0) 0(0) 2(.6) 37(10.2) 219(59.9) 85(23.5) 21(5.8) 4.24 .73

66 0(0) 0(0) 2(.6) 47(13.0) 207(57.5) 86(23.8) 19(5.2) 4.20 .75

total 4.23 .68

so6

67 0(0) 0(0) 0(0) 22(6.1) 192(53.0) 115(31.8) 33(9.1) 4.44 .74

68 0(0) 0(0) 1(.3) 22(6.1) 185(51.1) 120(33.1) 34(9.4) 4.45 .76

69 0(0) 0(0) 0(0) 12(3.3) 179(49.4) 119(32.9) 52(14.4) 4.58 .77

total 4.49 .69

③

s3

70 2(.6) 0(0) 3(.8) 19(5.2) 212(58.6) 99(27.3) 27(7.5) 4.36 .73

71 2(.6) 0(0) 3(.8) 24(6.6) 213(58.8) 97(26.8) 23(6.4) 4.31 .73

72 2(.6) 0(0) 2(.6) 27(7.5) 216(59.7) 92(25.4) 23(6.4) 4.30 .72

total 4.32 .65

s4

73 0(0) 0(0) 3(.8) 14(3.9) 182(50.2) 126(34.8) 37(10.2) 4.50 .76

74 1(.3) 0(0) 3(.8) 31(8.6) 196(54.1) 97(26.8) 34(9.4) 4.35 .80

75 0(0) 0(0) 4(1.1) 24(6.6) 176(48.6) 121(33.4) 37(10.2) 4.45 .81

total 4.43 .69

so2

76 0(0) 0(0) 0(0) 3(.8) 138(38.1) 145(40.1) 76(21.0) 4.81 .77

77 0(0) 0(0) 0(0) 9(2.5) 169(46.7) 146(40.3) 38(10.5) 4.59 .71

78 0(0) 0(0) 1(.3) 17(4.7) 182(50.3) 133(36.7) 29(8.0) 4.48 .72

total 4.63 .65

s2

79  0(0) 0(0) 0(0) 23(6.4) 215(59.4) 101(27.9) 23(6.4) 4.34 .69

80 0(0) 0(0) 1(.3) 24(6.6) 225(62.2) 94(26.0) 18(5.0) 4.29 .67

81 4(1.1) 0(0) 0(0) 19(5.2) 216(59.7) 106(29.3) 17(4.7) 4.34 .65

total 4.32 .62

s1

82 0(0) 0(0) 3(.8) 14(3.9) 212(58.6) 107(29.6) 26(7.2) 4.38 .71

83 0(0) 0(0) 1(.3) 19(5.2) 222(61.3) 101(27.9) 19(5.2) 4.33 .67

84 0(0) 0(0) 2(.6) 16(4.4) 211(58.3) 111(30.7) 22(6.1) 4.37 .69

total 4.36 .63

so1

85 1(.3) 0(0) 0(0) 9(2.5) 120(33.1) 142(39.2) 90(24.9) 4.87 .82

86 1(.3) 0(0) 1(.3) 30(8.3) 185(51.1) 120(33.1) 25(6.9) 4.38 .75

87 1(.3) 0(0) 2(.8) 26(7.2) 170(47.0) 123(34.0) 39(10.8) 4.47 .81

total 4.57 .69

so3

88 1(.3) 0(0) 1(.3) 15(4.1) 193(53.3) 122(33.7) 30(8.7) 4.46 .72

89 0(0) 0(0) 2(.6) 32(8.8) 188(51.9) 115(31.8) 25(6.9) 4.36 .76

90 0(0) 0(0) 1(.3) 15(4.1) 198(54.7) 120(33.1) 28(7.7) 4.44 .71

total 4.42 .68

s5

91 0(0) 1(.3) 2(.6) 21(14.1) 198(54.7) 92(25.4) 18(5.0) 4.19 .78

92 0(0) 1(.3) 3(.8) 74(20.4) 180(49.7) 83(22.9) 21(5.8) 4.12 .84

93 0(0) 0(0) 3(.8) 31(8.6) 191(52.8) 109(30.1) 28(7.7) 4.35 .78

total 4.22 .7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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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omponents/Items
Frequency of Percentage

M SD
non 1 2 3 4 5 6

④

s7

94 0(0) 0(0) 4(1.1) 70(19.3) 194(53.6) 75(20.7) 19(5.2) 4.10 .80

95 0(0) 2(.6) 4(1.1) 83(22.9) 174(48.1) 80(22.1) 19(5.2) 4.06 .87

96 0(0) 0(0) 2(.6) 62(17.1) 183(50.6) 90(24.9) 26(6.9) 4.20 .82

total 4.12 .77

s6

97 1(.3) 0(0) 2(.6) 54(14.9) 163(45.0) 111(30.7) 31(8.6) 4.32 .85

98 0(0) 1(.3) 6(1.7) 150(41.4) 130(35.9) 62(17.1) 13(3.6) 3.79 .88

99 2(.6) 0(0) 2(.6) 42(11.6) 199(55.0) 99(27.3) 18(5.0) 4.25 .74

total 4.11 .72

s9

100 0(0) 0(0) 1(.3) 55(15.2) 198(54.7) 87(24.0) 21(5.8) 4.20 .77

101 0(0) 0(0) 2(.6) 57(15.7) 186(51.4) 94(26.0) 23(6.4) 4.22 .80

102 0(0) 0(0) 0(0) 36(9.9) 203(56.1) 101(27.9) 22(6.1) 4.30 .73

total 4.24 .71

s10

103 2(.6) 0(0) 1(.3) 40(11.0) 195(53.9) 98(27.1) 26(7.2) 4.30 .77

104 2(.6) 0(0) 1(.3) 57(15.7) 185(51.1) 90(24.9) 27(7.5) 4.24 .82

105 0(0) 0(0) 2(.6) 19(5.2) 173(47.8) 127(35.1) 41(11.3) 4.51 .78

total 4.35 .72

s8

106 0(0) 0(0) 3(.8) 35(9.7) 207(57.2) 93(25.7) 24(6.6) 4.28 .76

107 0(0) 1(.3) 4(1.1) 53(14.6) 191(52.8) 83(22.9) 30(8.3) 4.22 .85

108 0(0) 0(0) 4(1.1) 37(10.2) 194(53.6) 94(26.0) 33(9.1) 4.46 .79

total 4.32 1.19

s12

109 0(0) 0(0) 6(1.7) 55(15.2) 200(55.2) 77(21.3) 24(6.6) 4.16 .82

110 1(.3) 0(0) 2(.6) 90(24.9) 181(50.0) 68(18.8) 20(5.5) 4.04 .83

111 1(.3) 0(0) 4(1.1) 71(19.6) 193(53.3) 69(19.1) 24(6.6) 4.10 .83

total 4.10 .75

s13

112 0(0) 0(0) 2(.6) 56(15.5) 192(53.0) 89(24.6) 23(6.4) 4.21 .80

113 0(0) 1(.3) 6(1.7) 123(34.0) 147(40.6) 59(16.3) 24(6.6) 3.90 .95

114 0(0) 0(0) 5(1.4) 47(13.0) 194(53.6) 85(23.5) 31(8.6) 4.25 .84

total 4.12 .76

s14

115 0(0) 0(0) 2(.6) 31(8.6) 194(53.6) 101(27.9) 34(9.4) 4.37 .79

116 0(0) 0(0) 4(1.1) 64(17.7) 186(51.4) 81(22.4) 27(7.5) 4.17 .85

117 2(.6) 0(0) 4(1.1) 41(11.3) 205(56.6) 81(22.4) 27(8.0) 4.25 .80

total 4.27 .75

① ability of developmental․positive parenting ②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③ ability of self-under-

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④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growth, p=parenting, s=self-system, so=social competence

2) 문항변별도 분석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모 참 역량｣총점을 기준으

로 전체 어머니의 상위 33.3%에 해당하는 상위 집단과 하위 

33.3%에 해당하는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 간의 하

위요소별 평균 차이 여부에 대한 t검정 결과는 <Table 8>과 



Factors
No. of 

Components

High(n=121) Low(n=121)
t

M SD M SD

Ability of 

developmental․positive 

parenting

1 4.91 .59 3.79 .51 15.69***

2 4.87 .56 4.87 .56 17.19***

3 4.91 .57 3.84 .40 16.91***

4 4.69 .67 3.78 .52 11.78***

5 4.50 .61 3.44 .48 15.00***

6 4.86 .59 3.83 .47 15.00***

7 4.76 .65 3.68 .46 14.90***

8 4.70 .68 3.68 .40 14.25***

9 4.58 .63 3.61 .46 13.69***

10 4.85 .65 3.85 .41 14.33***

11 4.99 .60 3.82 .44 17.35***

12 4.50 .78 3.37 .54 13.15***

13 5.10 .64 4.00 .53 14.40***

14 4.69 .78 3.63 .50 12.67***

Ability of playing a role 

as a citizen and social 

contribution 

1 4.93 .65 3.82 .39 16.15***

2 4.71 .78 3.60 .47 13.54***

3 4.25 .79 3.46 .56 8.95***

4 4.83 .66 3.75 .39 15.40***

5 4.92 .65 3.92 .42 14.16***

6 5.12 .58 3.94 .39 18.70***

7 5.14 .61 3.98 .42 17.12***

8 4.78 .69 3.77 .43 13.70***

9 5.16 .53 3.97 .37 20.06***

self-

Ability of self-

understand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

1 4.91 .58 3.86 .40 16.18***

2 5.06 .54 3.87 .43 18.91***

3 5.19 .52 4.11 .39 18.04***

4 4.88 .54 3.91 .41 15.57***

5 4.91 .57 3.93 .38 15.74***

6 5.15 .54 4.02 .48 17.16***

7 5.00 .60 3.88 .37 17.53***

8 4.82 .59 3.70 .52 15.71***

Ability of self-growth 

and self-

determination 

1 4.74 .71 3.63 .53 13.79***

2 4.75 .60 3.59 .46 16.82***

3 4.81 .64 3.74 .44 15.09***

4 5.00 .61 3.83 .39 17.75***

5 5.08 1.65 3.72 .51 8.76***

6 4.79 .65 3.59 .46 16.48***

7 4.76 .76 3.64 .45 13.85***

8 4.91 .73 3.75 .46 14.86***

***p < .001

Table 8. The Item Discrimination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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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모든 하위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p<.001) 학

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가 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 참 역량｣척도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검

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부모 참 역량｣은 자녀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 역량, 부모 자신의 심신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자기체계 역량,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구

성되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발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는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신뢰

도, 문항의 양호도 검증 결과 모두 양호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 분석결

과 도출된 4가지 하위요인으로는 ‘발달적, 긍정적 양육능력’,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사회기여능력’, ‘자기이해 및 대

인관계 능력’, ‘자기 결정 및 자기 성장 능력’ 이었다. 먼저, 

‘발달적, 긍정적 양육능력’은 아동의 발달 관련 지식과 적절

한 양육방법 관련 내용 요소들로 구성된 자녀의 긍정적인 발

달을 위해 관여하는 부모의 능력으로, ｢부모 참 역량｣ 하위

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지

식․기술․태도, 의사소통, 양육효능감(H. Cho & M. Kim, 

2013; K. Chung, J. Kim, & M. Kim, 2003; Gilmore & 

Cuskelly, 2008; H. Kang & J. Park, 2011; K. Kang, 2009; 

H. Park & H. Koo, 2010; J. Park et al., 2011) 등 부모 역량 

및 부모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온 역량이다. 즉, 자녀가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 특징과 욕구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능력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기본적이

고도 핵심적인 부모의 역량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에서도 가장 설명

력이 큰 요인(K. Chung & E. Choi, 2013)으로 밝혀진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 기여 

능력’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모의 능력이다. 이 

요인은 OECD DeSeCo에서 제시한 생애 핵심역량 중 다원

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상호작

용’ 역량에 해당된다(OECD, 2005). Reder and Lucey(1995)

는 부모 역량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켰고 D. Jung과 

W. Shin(2012)은 부모코칭역량 중 하나로 공동체 형성, 정

보에의 개방성 등 관계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

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 부모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정의 

부모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 사회협력,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J. Kweon & I. Seo, 2008; C. Park & E. Lee, 

2013; J. Park et al., 2011) 역량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앞

으로 인간은 보다 폭넓은 문화나 정보 등과 더 많은 상호작

용을 주고받을 것이므로, 부모 또한 가정 내에서 만이 아닌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역량이야말로 부모의 관심

을 가족 내 문제해결에 제한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

(Doherty, 2000)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이 요인은 유아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의 다섯 요인 중 네 번째의 설명

력을 가진 요인인 ‘공동체 생활 능력’(K. Chung & E. Choi, 

2013)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자녀가 성장하여 학령기가 되

면서 부모의 관심도 보다 공식적이고 다각적인 사회 제도와 

기관으로 확장될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돌봄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보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 욕구에 충실

할 수 있게 되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 요인으로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은 올바른 

부모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 혹은 부모로서의 자신을 이해하

고 나아가 타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부모로서 긍정적 자기인식 갖기와 같은 자기관리 및 

자기이해(H. Cho & M. Kim, 2013; C. Park & E. Lee, 

2013)를 도모하고, 타인이해, 공감, 대인관계 문제 해결, 주

변 관계에 대한 효율적 반응․대처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

(Azar, Lauretti, & Loding, 1998; Rychen & Salganik, 2001, 

2003)을 갖는 부모의 능력과 관계된다. 부모의 올바른 자기 

인식 및 자기 이해와 적절한 타인과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건

강한 개인, 나아가 부모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겠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부모 참 역량｣으로도 ‘자기이해와 대인관계 능력’요인

이 도출된 바 있으나, 이 경우 ｢부모 참 역량｣의 다섯 요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K. Chung & E. Choi, 2013)

이었던 점에서 학령기 자녀 어머니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

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대부분 초기 부모기에 해당

되어 한 개인과 아내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해에 부모로서의 

정체성 이해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심

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개인과 가족체계의 두 가지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

는(S. Koh, 1997)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 적응 등의 어려움이(Belsky & Rovine, 1990; 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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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1998) 자녀가 극적인 발달상의 변화를 보이는 생후 첫 

5년 동안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 요인으로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능력’은 부모 자

신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며 독자성과 자

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역량은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관리 기술, 내적 정서의 변

화 및 성장, 부모의 자신감 및 장점 개발하기, 자기 성찰 등

을 다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부모 자신의 내․외

적 성장(K. Chung et al., 2003; Y. Kang & J. Kim, 2012; M. 

Kim, S. Park, & M. Park, 1999; O. Yang & Y. Kim, 2004), 

적극적 대처행동 습득, 주체적 삶을 사는 능력 향상 등과 같

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의 개념(J. Kweon 

& I. Seo, 2008; Y. Son, 2002)과 유사한 맥락의 개념이다. 

부모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성찰하고 자기를 개발해나

가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야말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한 부모 발달을 통해 주체적인 가

정생활을 영위하고,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에서 자신

과 아동이 원하는 최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자원이 될 것이다. 학령기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분리가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들은 이전보다 자녀에게 점점 

‘손을 놓게 되는’ 시기(Berk, 2009)이므로 자녀양육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개발과 사회적 참여 역량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시기인 점은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능력 증진과 관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부모 참 

역량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 역량은 단순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능력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

회에 기여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

율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의 일부 하위요소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 기여 능력’ 및 ‘자기성장 

및 자기결정능력’ 요인에도 다소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나, 

개념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능

력’에 포함시켰다. 이는 본 ｢부모 참 역량｣척도 중 ‘자기 이

해 및 대인관계 능력’ 요인은 사회적 기여 능력과 자기 성장 

및 자기 결정능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요인들

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요인 간의 

개념적 독립성과 명료성을 위해 척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의 

문항 양호도는 문항반응분포와 문항변별도로 나누어 살펴보

았는데, 문항반응분포는 문항들이 대체로 부적 편포를 많이 

보이나 극단적인 평균이나 지나치게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

는 문항이 없었다. 또한 문항 변별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 

참 역량｣ 총점을 기준으로 한 상, 하위 집단의 평균 차이가 

모든 하위 요소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 43개 

하위요소가 각각 지식, 기술, 태도 문항으로 구성된 총 129문

항의 본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는 

문항 양호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부모 참 역량｣척도는 어머니가 부모로서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고, 도출된 4가지 

역량 요인을 각각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요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탐색해볼 수 있는 양호

한 척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도시와 인근 2개 중소도시에 거주

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상의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의 표집을 통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2/3이

상 포함되어 있고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어서 연구 결과의 편

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폭넓은 

교육 및 경제수준 집단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를 위한 ｢부모 참 

역량｣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하

위요소별 지식, 기술, 태도 문항의 합을 하나의 요소로 보고 

척도의 타당도와 양호도를 분석하였으므로 역량의 지식, 기

술, 태도 측면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부모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각 측면의 역량을 중심으로 구인을 밝

히고 도구의 양호도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른 요인에도 높은 부하량을 보이는 자기체계 

및 사회적 역량 관련 일부 하위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척도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참 역량｣척

도는 부모 역량을 자녀를 잘 양육하는 능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부모 개인 및 사회적 능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폭넓

은 부모 역량의 개념으로 연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

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부모 참 역량｣요인과 하

위요소들은 앞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 역

량 증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척도와 함께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

른 부모 역량 비교 연구가 가능한 점도 또 다른 연구의 의의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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